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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작성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(044-960-0245)

배포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(044-960-0443)

보도일시 ￭ 즉시 보도 가능

“민관협력형 국·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”

국토硏, 워킹페이퍼(WP 22-24호) 발간

□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 김고은 부연구위원, 박소영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『민관협력
형 국·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』에서 민간참여사업 사례를 협력 
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, 민관협력형 국·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.

□ 국·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,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
현행 「국유재산법」에서 규정하는 민간참여개발 제도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심으
로 진행되어왔다.

◦ 국·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1994년 이후 국·공유재산의 활용·개발 중심 정책 추
진에 따라 국·공유지 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 왔음

◦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개발·활용 확대를 통한 
국가정책 뒷받침이 제시되었으며,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서
는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통한 국·공유재산 관리의 민간참여가 강조되고 있음

◦ 그럼에도 불구하고, 민관협력형 국·공유재산 개발사업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민간
참여개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음

□ 이에 김고은, 박소영은 민간참여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협력사업의 유형을 
구분하여, 국·공유재산 민관협력형 사업에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.

◦ 협력사업 사례 분석은 사회혁신기업,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
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력 사례를 중심
으로 함

◦ 그중 주요 민간주체인 ‘사회혁신기업’은 권주형, 김성한의 2019년 「사회혁신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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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개념과 혁신지향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」 연구의 정의를 기반으로, 법·제도에서 
규정하는 ‘사회적기업’을 넘어 정책적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, 혁신적 아이디어를 
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·경제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, 사회혁신 가치를 
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

◦ 2022년 현재 시공 중에 있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·관리 단계에 접어든 협력사
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, 사회주택·공유공간 등에 관한 민관협력 및 일부 
민간주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연구를 다룸 

□ 협력사업 유형은 1)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, 2) 임대 유형, 3) SPC 개발 유형, 4) 금융 
지원 유형으로 구분했다.

◦ (유형1.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) 민간이 개발 완료한 재산을 공공이 매입한 후, 이
를 잘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민간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임

◦ (유형2. 임대 유형) 토지 또는 건물을 민간주체에게 임대하여, 민간주체가 건축·리
모델링하여 운영·관리하는 방식으로, 공공이 토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, 
공공토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식, 민간주체 사이에 건물 전체를 장기임대(마스터리
스)하여 통합개량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세분화됨 

◦ (유형3. SPC 개발 유형) 리츠 등 특수목적 법인을 매개로 협력적 개발 및 운영·관
리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임

◦ (유형4. 금융지원 유형) 공공이 기금으로 저리 융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
는 방식, 민간주체 사이에 펀드 등 금융투자 등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
식으로 구분함 

□ 4개 대분류, 7개 소분류에 따른 협력사업 유형 구분으로 9개의 성공적 사례를 중심으로 
사업의 규모 및 성격, 주요 민간주체로서 사회혁신기업 등의 역할을 심층 분석했다.

◦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은 중규모 수준, SPC 개발 유형은 가장 대규모 수준의 협력
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, 임대 유형과 금융지원 유형은 매우 다양한 입지
와 형태를 다루며 사업을 추진해왔음

◦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활용된 아이부키, 우주, 더함, 로컬스티치, 맹그로브 등
의 사회혁신기업은 소유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주체로서, 그 과정에 더해진 공간
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·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음

◦ 사회혁신기업 등은 운영·관리 단계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간 활용에 활력을 불어
넣어 왔으며,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은 장애인 친화, 여성 친화 등의 특화
방식, 대규모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동, 소셜클럽 등 다양화 방식
을 추구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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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고은, 박소영은 민관협력형 국·공유재산 개발에 관하여 민간참여사업의 협력사업 유형
별로 우선 고려가 필요한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제안하고, 민관협력형 국·공유재산 
개발이 사회혁신성, 공공성, 책임성 등의 사회적·경제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대부, 
민간참여사업,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.

◦ (유형1.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)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회시설에 적용될 수 있음
◦ (유형2. 임대 유형) 국·공유재산의 직접 임대를 위한 대부기간 장기화, 전대차 허용 

등 제도 개선, 임대 대상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
◦ (유형3. SPC 개발 유형) 대규모 사업에서 구조화된 민관협력을 제공할 수 있음
◦ (유형4. 금융지원 유형) 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, 투

자 방식을 통해 책임성 강화와 공간적 혁신을 동시에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
◦ (사회혁신성 및 공공성) 사회혁신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 참여를 

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
이유설 행정원(☎044-960-0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